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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도제목: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인내와 능력이 매순간마다 우리 안에 살아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비즈니스 선교사역을 위한 투자금이 하나님사역에 잘 쓰일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비즈니스를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이 땅을 위해 기도하고 후원하는 교회와 동역자들에게 새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2025 년이 밝아 오길 

기도해주세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무궁하도록 
있을지이다. 아멘” (디모데전서 1:15~17)  

어느덧 우리들 일상에서 사라지고 있는 듯한, 손쓰기 편지가, 받을 이를 생각하며 

크리스마스 캐롤을 들으면서 설레게 만들던 크리스마스카드가 그리워지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거리를 분주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의 발걸음과 하얀 눈이 소복히 쌓이길 

기다리며 창밖을 보던 설렘임의 기억들이 우리를 다시 따뜻하게 만드는 계절……. 

 

저희는 기다리던 비자가 잘 진행되어서 이른 안식년을 마치고 사역지에 돌아와 잘 

정착하였습니다. 

사역지를 남겨두고 떠날 때는 물음표가 더 많은 답안지를 바라보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가득 남아서 쌓아 놓은 짐들이 발목을 잡았었는데, 돌아와 이런 세월의 무게처럼 낡아가고 

있는 짐들을 풀면서 후회와 연민보다는 이 땅을 향한 그분의 사랑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다시 피어 오릅니다. 

 

이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내 안의 깊은 곳에서 탄식이 되어 감사와 찬양이 나옵니다. 

"이 땅을 사랑하시는 주님과 멈추지 않는 기도의 힘이 우리를 지켰구나!  

쉽지도 마냥 기쁘지도 않은 시간들을 보내 느라 눈물 많은 해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켜보니  이 모든 일이 축복과 감사였구나!"  

 

여전히 부족함이 많은 우리가 소망을 놓치지 않고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이 땅의 

영혼구원을 위해 두 손을 모으는 기도의 힘 때문에 주님은 기운 빠진 우리의 등을 토닥여 

주시고, 그 무게를 대신 짊어져 주심을 알고 믿습니다. 

 

올해도 여전히 질문만 가득한 해결될 것 같지 않은 인생의 답안지를 다시 주님께 내어 

놓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길 간구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올 모든 희로애락이 결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사로잡지 않는 2025 년이 되길……. 

 

“May the new year bring you peace, joy, and happiness” 

말레이시아 소식 28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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